
지역 언론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

2015년 여름철 언론브리핑 및 간담회 결과 보고

【 2015. 6. 2.(화) / 청주기상대】

□ 개 요

m 일  시 : 2015. 5. 22.(금) 11:00 ~ 13:00

m 장  소 : 청주기상대 회의실(2층)

m 참석자 : 총 11명

－ 외부(2명) : 지역 언론사 기상담당기자(충북일보 김동식 기자,

충청타임즈 김상규 기자)

－ 내부(9명) : 청주기상대장, 예보관, 장기예보 담당 주무관 등

m 주요 내용

－ 2015년 충북 여름철(6~8월) 기상전망 및 봄철 특성분석

－ 여름철 방재대책 및 정책 공유

－ 최근 고온현상 등 이슈 토론

□ 질문 및 토의사항

m 최근 5월 고온현상의 원인과 전망은?

→ 5월 중순까지 충북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도가량 높았고, 최근 2~3일

동안 평년보다 4~7도가량 높은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음. 최근 

나타나고 있는 고온현상은 서해상에 지상고기압이 계속 위치하면서 

따뜻한 서풍류가 유입되고,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더해져 기온이 

높았음.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6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

될 것으로 보임.

m 충북지방의 여름은 빨라지고 있는가?

→ 기상청에서는 일평균기온이 20℃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

첫날을 여름의 시작으로 보는데, 현재 충북지역의 여름은 6월 2일 

시작되고 있으나, 기후변화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이 당겨질 것으로

예상하고 있으며, 21세기 말에는 5월 15일로 현재보다 보름 이상 빨라

질 것으로 예상함.

m 5월까지 태풍이 많이 발생했는데, 올 여름 태풍 전망은 어떤가?

→ 금년 1~5월까지 중앙 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상층 발산 강화로

태풍활동이 활발하였으나,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과 

유사한 수준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우리나라에 영향을 

주는 태풍 수는 2~3개 정도로 평년 수준으로 전망됨.

□ 언론 보도내용

일자 언론사 보도 타이틀

5.25 충북일보 올 여름 무더위 6월부터 찾아와

5.25 뉴스1 올 여름 충북지역 기온·강수량 평년과 비슷

<충북일보> <뉴스1>



□ 회의사진


